
화학산업과 성장동력
한국 화학산업의 성장동력은 무엇이고, 성장잠재력은 어느 수준

인가 묻는다면 답답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장동력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찾을 길이 없고, 성장잠재력 또한 중국

눈치보기를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2 0 0 4년 들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 폭등을 타고 떼돈

을 벌어들이고 있어 투자할 곳을 찾고 있으나 마땅히 투자할 무엇

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성장동력

이 없으니 성장잠재력 또한 없다는 뜻이다.

흔히들 한국에는 자원도 없고 땅도 비좁아 있는 것이라고는 사

람(인적자원) 뿐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인력을 활용하는 일 외에

는 별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1970-80년대에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돈을 벌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

이다.

맥킨지( M c K i n s e y )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생명공학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석유화학을 살찌울

원자재가 전혀 없고 마땅히 활용할만한 부지도 없으니 인력을 키

워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해가야 한다는 충고일

것이다.

그러나 맥킨지의 충고는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어 가공무역을

축으로 성장해온 일본이나 한국의 속내를 잘 인식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데서 오는 착

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한국보다 세상사는 요령을 먼저 터득했고 국민성 역시

달라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즉시 소화해 자기 것을 만드는 기술(국민성)이 탁월하다면, 한국은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성이 전혀 없고 그러할 수 있는 대기업도 삼성을

제외하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상장 화학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성장동력이나 성장잠재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의 매출액 중 R & D투자비중이 2 0 0 4년 상반기 기준

0 . 8 %에 불과하고 Chemicals 역시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 2 6사 중 R & D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S K케미칼은 2.9%, LG화학이 2 . 0 %로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1 %를 훨씬 하회하고 있어 R & D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들이대기

어려운 형국이다. 최근 L G화학과 함께 현대석유화학을 분할 인수하고 K P케미칼까지 인수해 국내 석유화

학산업의 선두주자로 부각된 호남석유화학의 R & D투자비중이 0 . 5 %에 불과하다면 할 말을 다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될 정도이다.

화학기업 중 R & D투자비중이 높은 곳은 L G화학을 제외하면 S K케미칼 2.9%, 코오롱 1.8%, 삼양사 1 . 6 % ,

제일모직 1.5% 등으로 시장 자체가 사양화돼가고 있는 화학섬유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R & D투자에

신경을 쓰고 있을 뿐 나머지는 연구개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라는 것이다.

연구개발이 생명이라는 Chemicals 15사도 평균 R & D투자비중이 0 . 8 %에 불과하고 삼화페인트 2.1%, 건설

화학 2.0%, 금강고려화학 1.8%, 한솔케미칼 1.3%, 삼성정밀화학 1 . 1 %를 제외하면 모두가 1% 이하로 R & D

투자 자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Chemicals 중 대기업에 속하는 남해화학 0 . 1 % ,

휴켐스 0.1%, 동양제철화학 0.6%, 동부정밀화학 0 . 6 %에 불과하니 더 이상 무엇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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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없는 생명공학은 있을 수 없고, R&D 없는 성장잠재력 또한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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